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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통신 주파수의 가치는 수십조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게다가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이동통신 외
에도 방송, 공공, 국방, 비면허 대역 등 다양한 분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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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기기의 급속한 확산과 광대역화 추세로 인해 증가하는 주파수 수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무선기기는 자유공간에 전파를 방사하므로 타 무선
기기에 주파수 간섭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 간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타 무선기기의 사용을 배제한다면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은 요원하다. 따라서 주파수 간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주파수 간섭 대책
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을 총간섭전력의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가 있음을 주파수간섭 이슈가 많은
Sub-GHz 대역의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에서 주파수간섭을 고려한 실제 주파수 할당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Abstract

Utilizing the frequency spectrum efficiently is critical to properly respond to increasing frequency demands owing to the rapid spread 
of wireless devices and the latest broadband technology trends. However, because all wireless devices emit radio waves into air, 
frequency interference with other wireless devices can be caused. If the use of these wireless devices is restricted owing to uncertain 
fears of such frequency interferenc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requency spectrum becomes difficult. Therefore, it is crucial to 
quantitatively analyze frequency interference and establish a reasonable countermeasure against it.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frequency interference generated by wireless device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otal interference power. However, practically, this 
approach is limited for various reasons. These shortcomings are discussed herein through an actual frequency allocation case considering 
frequency interference in the licensed and unlicensed bands of the sub-GHz band, in which several frequency interference issues are 
f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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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새로운 무선기기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 그리고 광
대역화 추세로 주파수 수요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100 GHz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파수 부족 현상은 시간이 갈
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3].  
이렇게 증가하는 주파수 수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무선기기는 안테나를 통해
자유공간에 전파를 빛의 속도로 방사하므로 타 무선기기
에 간섭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무선기기는 특정 주파
수대역을 사용하고, 동작주파수 대역이 같은 경우에만 간
섭이 발생하므로 무선기기 간의 간섭을 주파수 간섭
(frequency interferenc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주파수 간
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타 무선기기와 주파수를
공동사용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인접 주파
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면 주파수 스펙
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
파수 간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
고, 만약 발생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을 기술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
럼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4]. 
이런 정책적, 경제적 중요도에 비하여 주파수 간섭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
이유는 주파수 간섭의 연구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각 시
기별로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무선기술의 태동기에서는 무선기기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 간섭에 약한 아날로그 방식이 대부분이었
으므로 주파수를 각 기술별로 할당하고, 보호대역이나 공
간상의 이격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당시 무선
기기는 사용이 많지 않았고, 무선기술도 협대역 기술이
대부분으로 보호대역이나 보호 영역을 설정하는 것만으

로도 주파수 간섭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
적인 예로는 AM과 FM 라디오방송, 지상파TV방송 등에
서볼 수있는데, 이런방송대역은채널 간충분한주파수
이격및 송신기 간공간이격을 주고 있으며, 방송국송신
소의 경우에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있다[5]. 
이후 무선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주파수 재사용(frequency reuse) 기술이 등장하
여 같은 대역 내에서는 주파수 간섭을 극복하는 다양한
기술적 진보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기술과 최신 디지털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주파
수 대역 전체 관점에서 주파수 간섭 문제는 과거와 같이
보호대역이나 공간적인 이격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 지속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면허대역의 경우, 주파수 사용
료를 징수함에 따라 면허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
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주파수 간섭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러한 시나리
오 상에서도 면허대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파수간섭 연
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면허대역의 과도한
보호 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외에 타 무선기
술은 도태되어 이동통신 기술로 대체되는 현상까지 발생
되고 있다. 철도통신이나 공공통신 등에서 LTE 등의 이
동통신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6].
다행히 무선기술이 등장한 초기부터 비면허 대역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경우에는 면허대역으로부터 자유
로울 뿐만 아니라, 간섭을 용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적인 전제이었으므로 타 무선기기와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였다[7],[8]. 또한, 비면허 대역의
기술기준도 초기부터 주파수 공동사용을 전제로 제정되
어 왔다. 하지만, 비면허 대역에서도 기술적 특성이 다른
각각의 기술들이 경쟁함에 따라 먼저 진입한 무선기술들
이 주파수 간섭을 이유로 신규 도입되는 무선기술들을

배제하려는 시도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9],[10].
이상과 같이 주파수 간섭은 주파수 간섭 시나리오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인 주파수 간섭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시나리오 별로 파편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 시나리오를 벗어나 주파수
간섭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향후 주
파수 간섭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저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간섭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을 없애고자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의 원
인을 설명하고, 총간섭전력의 개념으로 주파수 간섭의 양
을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인다. 총간섭전력을 주파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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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많은 Sub-GHz 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러
한 시도는 향후 주파수 정책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맞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Ⅱ장에서 주파수
간섭을 정의하고, 총간섭전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Ⅲ장에서는 면허대역에서의 주파수간섭의 주요 고
려사항을 살펴보고, 주파수간섭 극복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면허대역과는 다른 상황인 비면허대
역에서 주파수 간섭의 사례와 한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다. 

Ⅱ. 주파수 간섭 이론 

주파수 간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간섭을 정확
히 정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먼저, 전파의 ‘간섭
(interference)’이란 전파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동
의 중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접 지역에서 동일
한 시간에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전파는 간섭을 일으키
게 되는데, 보통 무선기술은 특정 주파수에 할당되므로
주파수를 강조하여 주파수 간섭이라 부른다. 
그림 1(a)와 같이 피간섭원(victim) 송신기가 PTX의 전

력으로 전파를 방사하고, d0 떨어진피간섭원수신기가이
신호를 받는 상황에서 주변에 위치한 유하N개의 타 무선
기기들이 같은 시간에 신호를 송신한다면 피간섭원 수신
기에 수신되는 신호의 신호 대 간섭비 (S/I: signal-to 
-interference ratio)는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




(1)

여기서 n은 거리에 따른 신호의 감쇄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유공간에서는 2가 되지만 일반적인 무선전파환경에 따
라 2보다 클 수 있다. 그리고 N은 간섭원의 수, 는 번

째 간섭원과 피간섭원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피간섭원 수신기는 간섭신호 외에도 잡음신호가 추가되

므로 식 (1)의 분모에 잡음신호를 추가하여 신호 대 간섭
과 잡음비(SINR:signal-to-interference-plus-noise ratio)로 표
현할 수 있다. 이제주파수 측면에서 SINR을 그림으로표

현하면 그림 1(b)와 같다.
열잡음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잡음으

로 모델링할 수 있으므로 열잡음 전력 은 주파수에 비

례하며, 식 (2)와 같이 주어진다. 

  (2)

여기서 는 Boltzmann상수로 1.380×10−23[J/K]의 값을 갖
으며, 는 절대온도, 는 주파수대역폭을 의미한다. 실
온에서 열잡은전력은 −174 dBm/Hz의 값을 가지며, 대역
폭이 1MHz인 경우, −114 dBm의 전력을 갖게 된다. 즉
주파수 대역폭에 비례한다. 실제 수신기는 식 (2)의 값에
수 dB의 수신기 잡음지수와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무선통신이나 레이
다의 경우 송신기로부터의 누설전력이 포함된다. 
이제 간섭원에 의해 피간섭원 수신기가 영향을 받을

 

(a) 주파수간섭 환경
(a) Frequency interference environments

(b) SNR과 SINR
(b) SNR and SINR

그림 1. 주파수간섭 환경과 SINR
Fig. 1. Frequency interference environments and S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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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섭원에 의한 총

간섭전력과 열잡음만 있는 경우의 잡음전력을 비교할 필
요가 있다. 즉, 간섭원의 총전력이 열잡음보다 작다면 간
섭에의한 영향은 없다고판단할수있는 것이다.  다음으
로 총간섭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섭원의 분포와 전
파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간섭원의 분포는 그림 2와 같
이 모델링할 수 있다[11].
그림 2는 피간섭원 주위에 간섭원들이 공간 상에 랜덤

하게 분포하고, 보호 영역에는 간섭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가정한 것이다. 보호 영역의 결정은 실제 무선기기
들의 설치 방법과 사용자들의 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
로 결정되어야 한다. 보호영역의 반경이 min이고,   

인 자유공간 무선채널을 가정한 경우, 피간섭원 수신부에
서 하나의 간섭원에 의한 평균간섭전력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11,12].

   max lnmin

  min


min


(3)

여기서 max는 최대간섭전력으로 간섭원의 방사전력이

이고, 피간섭원의 거리가 min일 때 발생하므로 식 (4)
처럼 표현된다. 

max min
 (4)

같은 시간에 신호를 송신하는 간섭원이 그림 2와 같이
min ≤  ≤ 의 영역 내에 단위 m2 당의 평균밀도 를

갖는다면 간섭원의 평균 수는 식 (5)로 주어진다. 

     
min

  (5)

이제, min ≤ ≤ 의 영역 내에 활성화된 간섭원에 의

한 평균간섭 전력은 식 (3)과 식(5)의 곱으로 주어진다. 

   maxmin
 lnmin

  (6)

식 (6)에서 주어진 총간섭전력은 장애물이 없는 자유공
간을 계산하였으므로 최악의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이 2보다 크고, 장애물이 존재하므로 언제나 식 (6)보다
는 작다. 
그림 3은 국내 RFID/USN 대역에서 간섭원 출력에 따

른 간섭확률을 시뮬레이션한 사례를 보여준다. min이 50 
m이고, n=3.5인 무선채널에서 간섭원의 수가 10개일 때
간섭원이 4 W의 대출력을 갖는 경우와 10 mW 소출력I을
갖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만약 −90 dBm 이상의 총간섭
전력이 SNR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10 mW의 소출력
IoT 기기의 간섭확률은 5 % 이하인데 반하여 4W 대출력
RFID 기기의 간섭확률은 70 %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간섭이론을 바탕으로 간섭 시나리오를 실제와
유사하게 가정하여 파라미터 값을 정하여 총간섭전력을
계산하면 SINR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식 (1)에서 식 (6) 
까지를 계산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검증된

그림 2. 간섭원의 분포 모델
Fig. 2. Geometry of interferes.

그림 3. RFID/USN 대역에서 간섭원에 따른 간섭 영향
Fig. 3. Interference probability as a function of output 

power of interferer in RFID/USN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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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주파수 간섭 시뮬레이
터로는 유럽 ERO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SEAMCATTM이 있다[13],[14]. SEAMCAT은 물리계층에서
간섭전력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주파수간섭을 네
트워크 계층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 NS-3가
있다[9],[15]. 하지만 NS-3는 네트워크 성능 분석을 위한 것
으로 물리 계층은 간섭분석에는 적용된 사례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대중화된 방식은 아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간섭 분석은 그 자체로는 매우 간단

하며, 검증된 프로그램도 존재하므로 간섭분석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요 논란은 주파수간섭을 계산하는데 있지
않고, 간섭시나리오를 만들 때 발생한다. 간섭 시나리오
논의 시 피간섭원 측면에서는 간섭이 크다고 결론이 나

올수록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려고
하고, 간섭원 측면에서는 간섭이 작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므로 갈등이 발생한다. 간섭 시나리오 논의 시 발생
할 수 있는 주요 이슈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간섭원 수신기에 간섭원이 접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즉, min을 비현실적으로 작게 한다.) 

② 실제 송신하는 간섭원의 수를 높게 판단한다(즉, 

를 비현실적으로 크게 한다). 실제 간섭원 중에 시
간분할 방식을 사용하거나, 스펙트럼 센싱을 사용
하는 간섭원은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송신하지 않
으므로 간섭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송신하다고 판단한다. 

③ 위의 이론을 적용할 때 식 (6)은 자유공간에서의 채
널모델을 가정한 식이므로 실제 간섭전력은 이보다

작은데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공간에서 채
널모델을 사용한다. 자유공간 모델은 원역장에 대
한 식이므로 무선기기 간 거리가 가까운 근역장에
서는 매우 부정확하다[16]. 

④ 피간섭원의 SNR 기준을 실제 운용환경보다 지나치
게 높게 잡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진을 추가하여
피간섭원을 지나치게 보호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간섭원의 분포를 균일 분포로 가정한 확률적
인 결과이므로 이러한 가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도 있다. 또한, 간섭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피간섭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의 이론값을 제시하여 간섭이 없

다고 분석되더라도 이를 믿지 않고 측정을 통해 검증해

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볼수 있다. 측정할때는
변수도 많고, 실제 발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간섭에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주장하면 거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간섭은 실제 분석의 어려움보다는 사니리오 등 상호 협
의에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Ⅲ. 피간섭원이 면허대역인 경우 사례

주파수 간섭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은 사용

하는 간섭에 영향을 받는 주파수 대역이 면허대역인지, 
비면허 대역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이
동통신과 같은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하는 면허대역 사용

자는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대역에서

는 타 무선기기에 의한 주파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 무선국이 되므로 정부에 신

고하여 적발토록 하여야 한다. 한편, 면허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인접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있는 경우 불요

발사(스퓨리어스) 신호에 의한 주파수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두 무선기기 간 주파수
이격을 위해 보호대역(guard band)을 설정하거나 인접대
역 무선기기의 불요파 방사를 낮추도록 기술기준을 정해

야 한다. 이때 주파수 간섭 분석을 통해 보호대역을 얼마
로 설정할지, 인접대역 무선기기의 불요발사의 기술기준
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주파수 간섭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국내 900 MHz 대역을살펴보면그림 4와 같

이 면허대역과 비면허 대역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917～923.5 MHz의 RFID/USN 비면허대역은 KT
의 LTE 상향주파수대역(단말기 → 기지국)과 인접해 있
으며, 940.1～946.3 MHz의 RFID/USN 비면허대역은 KT
의 LTE 하향주파수대역(기지국 → 단말기)와 인접해 있
음을 알 수있다. 간섭시나리오 측면에서면허대역인 KT
의 LTE 상향주파수대역에서 피간섭원은 기지국이 되며, 
기지국은 보통 전봇대 위나 건물 옥상에 설치되므로 이
동형 RFID/USN 기기가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영역
반경인 min이 수 m 이상 보장될 수 있다. 반면, K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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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하향주파수대역에서 피간섭원은 사람들이 휴대하는
스마트폰이 되므로 RFID/USN 대역을 사용하는 IoT기기
와 근접하여 사용될 수 있으므로 min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간섭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940.1～946.3 MHz의
RFID/USN 비면허대역에 의한 KT의 LTE 하향주파수대
역에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기준은 5% 이
하의 throughput의 저하를 기준으로 한다. 

940.1～946.3 MHz의 주파수 대역은 2019년에 IoT 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RFID/USN 대역으로 추가 할
당된 대역으로 기술기준 제정 시 면허대역의 간섭을 피
하기 위하여 간섭 분석 및 실험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술

기준을 2020년 개정하였다[17]. 
① 고출력 RFID 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력이 낮
은 USN 기기만 사용가능하다. 

② 안테나 이득까지 포함한 실효복사전력은 200 mW 
이하로 제한한다. 

③ 대역제한이 없는 경우, 듀티사이클(DC: duty cycle) 
규정을 0.1 %로 제한한다. 듀티사이클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비해 1/1,000로 간섭전력이 작아진다. 
③ 200 kHz의 대역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듀티사이클

(DC: duty cycle) 규정을 5 %로 할 수 있다. 단, 주파
수 호핑(FH: frequency hopping)이나 송신전 신호감
지(LBT: listen before talk) 등의 간섭회피 기능을 추
가적으로 사용한다. 

④ 1 GHz 이하에서 불요발사 영역을 −36 dBm/100 
sMHz로 제한한다. 하지만, KT의 이동통신 하향 주
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불요발사 기준값은 대역제
한이 없는 경우에는 −64 dBm/100 kHz로 한다. 대

역제한이있는 경우에는 −76 dBm/100 kHz로 한다. 
이상의 기술기준 개정 시 이론적인 간섭 분석은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서 면허대역 기기와
비면허대역 기기를 최단 거리에 위치시킨 후 간섭 측정

이 이루어졌다. 비록 기술기준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기술기준은 IoT 기기 입장에서는 출력이 낮고 듀티사이
클 조항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어려우며, 추가적인 고주파
필터 등이 포함으로 제작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어 안타까운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배타적인 면허대역 사용자의

보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Ⅳ. 비면허 대역 내에서의 간섭분석 사례 

비면허 대역의 경우,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무선기기만이 사용되므로 주파수간섭의 이

슈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77～81 GHz를 사용하는 차량
충돌 레이다 주파수 대역은 차량충돌 레이다로만 사용되

므로 레이다 간의 간섭만 극복하면 된다. 이는 레이다 자
체의기술로해결될 수있는것이므로이 경우, 주파수간
섭이슈는 크지 않다고볼수 있다. 하지만주파수간섭을
이유로 대역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동일 무선기기 간의 정량적인 주파수

간섭 분석은 필요하다. 
한편, 무선 LAN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면허대역

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특정 비면허대
역을 기술방식이 다른 무선기기들이 공동사용하려는 요
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ub-GHz의 경우, 

그림 4. 국내 Sub-GHz 주파수 분배 현황
Fig. 4. Korean frequnecy allocation for Sub GHz frequency range. 



주파수 간섭의 이해, 분석 방법, Sub-GHz 주파수대역 적용 사례

7

주파수 전파 특성이 우수하므로 주파수 공동사용 수요가

많은 주파수 대역이다. Sub-GHz 주파수 공동사용의 대표
적인 사례로는 917～923.5 MHz RFID/USN 대역을 둘 수
있다[18].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최초에는 RFID 기술로 사
용되었으나, 이후 IoT 기기의 등장으로 Z-wave 등의 IoT 
기술이 포함되었고, 수년 전에는 LoRa 기술이 새롭게 포
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3가지 주요 기술이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정 시 나중에 포
함되는 무선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기존에 사용 중
인 무선기기에 주파수 간섭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당시 새로운 기술이 포함될 때마다 간섭의 영향
이 분석되어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출력이
높은 RFID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용 환경에서 5 % 이하의 간섭 확률만이 발생
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함이 제시되었으나, 연구반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 
이에 정부에서는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그림 5와 같이

어느 정도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비면허
대역의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미래에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무선 신기술을 기존에 존재하는 무선기
기에 주파수간섭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사용을 제약하
거나, 심지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주파수간섭을 이유로 특정 무선기기가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파수 간섭

분석을 통해 여러 무선기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있는 합리적인 노력이필요하다. 이를통하여 많은무

선기기들이 공동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주파수 수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간섭
이슈를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
히, 주파수 간섭을 총간섭전력의 개념으로 정량적으로 분
석하여 합리적인 주파수 간섭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주
파수간섭 분석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악의 경우만
을 가정하여 실제 기존 무선기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Sub-GHz 주파수 대역의 면허대
역과 비면허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운 무선기기의 출현을 돕기 위
해서라도 주파수 간섭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특히, 주파수는 국가 발전의 중
요 인프라이므로 향후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 모두를 포
함하여 주파수 스펙트럼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
향으로 주파수 간섭 이슈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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